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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관광업계 동향(26년 7월 2차)중국 관광업계 동향(26년 7월 2차)

리핑

□ 중국 정부 정책

 ㅇ 중국 국무원: <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> 승인

  - 중국 국무원이 「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」을 승인 및 발표(7.13)하며 2030년 

사회소비품 소매총액 60조 위안 목표를 제시함. 그 중 문화·관광 관련 내용은 

▲고품질 문화·관광 소비 공급을 확대 및 타 산업(‘백가지 산업(百业)’)과 

융합 발전 강화 ▲디지털 서비스 소비 제고 및 AI, VR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

생활 서비스와 관광지의 혁신 추구 ▲AI와 교육, 의료, 문화, 관광, 스포츠 등 

분야의 융합 발전 촉진 ▲체험형 소비 육성. 소매, 문화, 관광, 건강, 스포츠 

등 소비 업태의 기술 응용을 심화하고 창의적 선도 강화를 통해 소비 체험의 

향상 ▲국제화 소비 환경 조성 추진 및 관련 도시가 국제화·편의화 서비스 

수준을 제고하도록 지원(하이난이 국제 관광 소비 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)

□ 통계 분석 및 예측

 ㅇ 중국민항국, 2026년 상반기 국제선 여객 운송량 4000만 명 돌파

  - 2026년 상반기 전체 업계의 여객 운송량은 3.8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0% 

증가. 이 중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4000만 명을 초과하며 전년 동기 대비 5.7% 

증가

□ 경쟁국/지역·기타 동향

 ㅇ (일본) 2026년 상반기 중국인 일본 방문객 206만 명

  - 일본 정부 발표 의거, 2026년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

2% 감소한 2,110만 명으로 집계. 그 중 중국인 방일 관광객 수는 206만 명으로 

전년 동기 대비 56.4% 감소

 ㅇ (태국) 2026년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1736만 명 돌파(중국 1위)

- 태국 정부 발표 의거,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누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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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관광객은 1,73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05% 감소했으나, 태국에 

8,387.3억 바트의 관광 수입을 창출했음. 데이터에 따르면, 2026년 태국 방문객 수 

상위 5개 국가는 각각 중국 286.22만 명, 말레이시아 225만 명, 인도 130.80만 

명, 러시아 106.13만 명, 한국 63.18만 명으로, 중국이 계속해서 태국 최대 국

제 방문객 시장 자리를 지키고 있음.

 ㅇ (캄보디아) 2026년 1월~6월 캄보디아 누적 중국인 관광객 45.2만 명 돌파

  - 캄보디아 관광부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, 2026년 상반기 캄보디아가 맞이한 국제 

관광객은 총 175.1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8% 감소.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, 

중국은 상반기 캄보디아 최대 국제 방문객 시장으로 나타났음. 2026년 1월부터 6월

까지 캄보디아가 맞이한 중국 관광객은 누적 45.2만 명을 초과했으며, 이는 캄보디아 

동기간 국제 관광객 총 수의 25.8%를 차지

 ㅇ (러시아) 중국 국민 무비자 정책 2027년 말까지 연장

  - 신화망의 보도에 따르면,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민에 대한 러시아 무비자   

입국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음. 또한 관련 

문서는 러시아 법률정보 공시 포털에 공개됨


